
AI와 함께 시작한 나의 작은 창작 도전

한 줄 소개: AI와 함께 창작하고, 하나의 디자인을 다양한 상품으로 확장해 수익화에 도전합니다.

저는 올해 65세입니다.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그림을 시작한 것도 늦은

나이였습니다. AI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는 ChatGPT를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왕왕초보’였습니다.

늦게 시작한 그림이지만 그리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둘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그리면 좋을지, 내가 그린 그림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좋아하는 그림으로 작은

수익이라도 만들어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 ChatGPT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ChatGPT를 질문을 하면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화를 시작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AI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그림 이야기를 하면 단순히 답 하나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제가 다시 의견을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주고받을수록 생각이 넓어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저에게는 무척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 그림은 어때?”, “무엇을

고치면 좋을까?”, “이 디자인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ChatGPT가 여러 방향을 제안하면 제가 선택하고 직접 그림을 그리고 수정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다시 함께 살펴보며 부족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은 그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국내 창작 플랫폼을 알게 되었고,

플랫폼마다 다른 이미지 규격과 등록 방법, 제목과 설명, 검색 키워드,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AI와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제 창작 활동을 담을 작가명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오래 남는 따뜻한 온기’라는 뜻을 담은 ‘여온’이라는 작가명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그림 몇 장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제가 만든 것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만의 AI 활용 방식도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AI가 만들어준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대화하고 서로 역할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직접 그리고 최종 판단을 합니다. ChatGPT에게는 아이디어를 넓혀달라고 하거나 제가 놓친

부분을 찾아달라고 하고, 완성된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합니다. 때로는

제가 AI의 실수를 발견해 고치고, 때로는 AI가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하나의 그림을 바라보는 제 시야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림 하나를 완성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마음에 드는 디자인 하나가 만들어지면 스티커, 디자인



요소, 컬러링시트, 방송용 이미지, 굿즈 등 여러 콘텐츠와 상품으로 확장할 방법을 찾아봅니다.

하나의 그림이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으로만 끝내지 않고 실제 국내 플랫폼에 제가 만든 그림과 디자인을 하나씩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되는 스티커가 생겼고, 제가 만든 디자인 요소가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사용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아직 큰 수익을 얻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65세에 늦게 그림을

시작한 제가 AI와 함께 배우며 직접 만든 것을 판매 시장에 내놓고 수익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경험이 특별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AI를 사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특별한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명령어를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평소 이야기하듯

질문하고, 모르면 다시 묻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도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AI를 만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 ChatGPT는 저에게 ‘질문하면 답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을 보여주고,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제가 놓친 것을 찾아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에게 ChatGPT는 단순한 정보 도구를 넘어 혼자였다면 보지 못했을 것을 함께

보는 ‘또 하나의 눈’에 가깝습니다.

저처럼 AI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서 AI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 그림 어때?”라는 아주 평범한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직접 만들어보고,

실패하면 다시 물어보고, 하나씩 고쳐가면 됩니다.

저는 아직 도전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65세, ChatGPT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왕왕초보였던 제가 지금은 ‘여온’이라는 이름으로 AI와 대화하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실제

콘텐츠와 상품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고 있습니다.

AI는 저에게 늦게 만난 어려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도구였습니다.



